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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: 2026. 7. 24.(금) 11:30 배포: 2026. 7. 24.(금) 08:30

“국방‧군사 분야 민원 처리, 더욱 공정하게”…
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

 - 국민권익위-육군, 오늘(24일) 육군본부에서 국방‧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
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 - 국방‧군사 분야 민원 관련 교육 지원,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합의 
【관련 국정과제】02. ‘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·제도적 통제 강화’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정일연, 이하 국민권익위)와 육군(참모총장 김규하, 

이하 육군)은 오늘(24일) 충청남도 계룡시의 육군본부에서 국방·군사 

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  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6일, 육군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양 기관이 

협력 체계 공식가동을 알린 데 이어,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

마련됐다.

□ 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민성심 고충

처리국장, 육군본부 우진영 감찰실장 등이 참석했다. 협약식에 앞서 

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예방해 “이번 

협약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‘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·제도적 

통제 강화’의 첫걸음이 되도록 육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 

우선, 국민권익위는 육군감찰교육대 등에서 신임감찰관을 대상으로 

국방·군사 분야 민원응대, 조사기법, 갈등관리, 주요 사례 등에 대한 

특강 및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. 또한,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·

운영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, 현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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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 시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. 마지막으로, 양 기관은 연 1회 

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방·군사 분야 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

연구하는 등 민원 대응·해결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.

   특히,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

군사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, 정보 

공유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.

□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, 유효기간 만료 2개월 

전까지 상호 협력을 통해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.

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“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

군(軍)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.”라며, 

“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과 함께 국방·군사 분야 민원이 

공정한 조사체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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